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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박사’로 알려진 윤무부(생물

학) 전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경희

의료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새 박사

향년 84세로 영면하다

윤 전 명예교수와 우리학교의 인

연은 1960년, 생물학과 학부생 입학

과 함께 시작됐다. 졸업 후 동대학

원에서 생물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

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생

물교육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논문으로 ‘한국에 사는 휘파람

새 소리의 지리적 변이’를 썼다.

1979년, 모교로 돌아온 그는 생

물학과 교수로 부임해 27년 동안 학

생을 가르쳤다. 고인과 14년 동안 

함께 근무한 이기태(생물학) 명예

교수는 “윤 교수님은 활발한 외부 

활동을 통한 인지도를 활용해 제자

들의 사회적 활동을 전개한 분”이

라며 “평소에도 모든 일에 열정을 

보이며 학과에 애정을 보이셨다”고 

회상했다.

2002년 1월부터는 약 1년간 우리

학교 자연사박물관장을 역임했고, 

2006년 퇴임 이후에는 2014년까지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이름을 올렸

다.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

인의 두 자녀 모두 우리학교를 졸업

했고, 아들 윤종민(생물학 1993) 씨

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현재 국립생

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류팀

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위 또한 동

문으로, 2019년에는 온 가족이 경희

가족상을 수상했다.

고인은 학교 밖에서도 KBS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에서 조류 해설위

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저서로도 새 

지식을 널리 알렸다. 1990년『한국

의 철새』, 2002년『한국의 습지, 세

계의 새』, 2004년 아들과 함께 쓴

『새 박사, 새를 잡다』를 집필했

다. 이렇게 새를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 환경우수상, 1999

년 자랑스런 서울시민 500인 상, 

2011년 자랑스러운 경희인상을 수

상하기도 했다.

누구보다 대단했던 탐조활동

아찔했던 순간도 여럿

조류학자로서 그의 새 사랑은 누

구보다 대단했다. 아들 윤 씨는 “아

버지는 가족보다 자연을 더 사랑하

신 분”이라며 “가족 1년 일정은 아

버지 탐조 활동에 따라 결정됐다”

고 말했다. 새들의 번식이 시작할 

때면 둥지를 찾으러 다니고, 봄·가

을에는 철새, 겨울에는 월동하는 새 

관찰의 반복이었다. 이어 “아버지를 

따라, 그곳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서식지가 없어지진 않는지 보면서 

컸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고인과 11년간 함께 강의한 정용

석(미생물학) 생물학과 교수는 “윤 

교수님이 무수한 현장 연구를 통해 

쌓은 경험적 깊이는 누구보다 뛰어

났던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

다.

하지만, 그의 탐조 활동이 늘 순

탄하지는 않았다. 1967년 광릉수목

원(현 국립수목원)에서 폭우에 휩

쓸렸다가 구사일생한 일화는 유명

하다. 이 집중호우는 광릉 부근에서

만 주민 90명이 익사할 정도의 대형 

사고였다. 그는 개울에서 미끄러져 

6시간을 떠내려갔고, 시신 12구와 

함께 발견됐다. 아들 윤 씨는 “아버

지와 광릉으로 탐조 활동을 자주 갔

는데, 광릉 가는 길이면 그때 이야

기를 자주 하셨다”고 회상했다.

위장옷을 입고, 숨어서 사진을 찍

으며 탐조 활동을 하다 간첩으로 오

해받은 적도 많았다. 잦은 심문과 

신고를 받아 지친 그는 편법을 쓰는 

수밖에 없었다. 검문소를 피해 몰래 

촬영하고, 주민들이 누구냐고 물으

면 약초 장수라고 거짓말할 만큼 새

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엄청났다.

2006년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탐

조 활동을 하다 뇌경색이 오기도 했

다. 병원에 너무 늦게 와 가족들에

게 장례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했다. 기적적으로 살아

났지만, 오른손이 마비됐다. 그래도 

그의 새 사랑을 막을 순 없었다. 휠

체어에 카메라를 고정해 왼손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개조했다. 휠

체어를 타고도 중랑천에 새 관찰을 

하러 갔던 그는 2024년 원앙 200마

리 집단 출몰을 성동구청에 알릴 정

도로 열정이 넘쳤다.

새가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 없다

윤 전 명예교수는 늘 새의 관점으

로 자연을 바라보곤 했다. 아들 윤 

씨는 “아버지는 생전 ‘새가 살 수 없

는 곳에 사람도 살 수 없다’라는 말

을 슬로건처럼 하셨다”며 “아버지

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했던 말이

나 글이 일반인들에게 체내되지 않

았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새는 아무 데나 둥지를 틀지 않

는다’라는 말도 좋아했다. 그 말대

로 생전 자신이 영원히 머물 둥지를 

찾아 오래전부터 가족 묘를 만들어

놨다.

아들 윤 씨는 “아버지가 너무 빨

리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원하시던 새 구경을 실

컷 시켜드릴 것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정된 

자원을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

유·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

다”고 밝혔다.

윤 명예교수는 이제 우리 곁을 떠

났지만, 그가 보였던 새에 대한 열

정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새가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 없어” 

하늘로 올라간 새 박사가 전한 자연의 가치

윤 교수의 새 사랑은 누구보다도 대단했다. 그의 동료 정용석 교수는 “윤 교수님이 무수한 현장 연구를 통해 쌓은 경험적 깊이는 누구보다 뛰어났던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  (사진=윤종민 씨 제공) 

윤 교수가 표본박제한 황새로, 현재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 (사진=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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